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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중반부터는 강의가 안정 궤도에 들어가게 됩니다. 중간 시험도 치뤘고 숙제

도 여러 번 제출되고 되돌려졌기에 교수님께서는 학생들의 수준을 아실 수 있게

되고 학생들은 교수님의 스타일과 기대치를 파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성

적도 어느 정도 정해진 것처럼 보입니다. 뛰어나게 잘하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거

의 구제불능에 가까운 학생도 몇 명 있을 것입니다. 학생 수가 많을 경우에는 성

적 분포가 전형적인 벨 커브를 형성하겠지요. 그러나 가끔 걱정스러운 분포가 나

오기도 합니다.

(1) 최고 성적과 최저 성적의 차이가 큰 경우 (large stan dard deviation )

(2) 잘하는 그룹과 잘 못하는 그룹으로 양분화 된 경우 (bi- m odal dist r ibut ion )

(3) 분포가 비대칭적으로 기울어져 평균 점수가 무척 낮은 경우 (skew ed

distr ibut ion )

이런 경우에는 과연 누구한테 수준을 맞추어야 할지 고민스럽습니다.

( ) 평균에다 맞추어 학생 대다수를 만족시킨다.

( ) 잘하는 학생은 스스로 따라 올 수 있으니까 못하는 학생들에게 맞춘다.

( ) 투자는 가능성 있는 데에다 해야 하니 잘하는 학생에게 맞춘다.

( ) 평균 이상에다 맞추어 학생들의 수준을 끌어올린다.

정답은...글쎄요. 만약 한 반에 학생이 열 명 정도 밖에 없다면 교수님께서 강의

를 어느 한 수준에 맞추지 않고 분명히 개별지도를 시도하실 것입니다. 학생의 다

양한 기초 지식, 기본 실력, 학습 스타일 등을 고려하는 개별지도는 교육의 효과

를 높여주니까요.

그러나 요즘 강의실에는 학생 수가 60명, 120명, 또는 300명이나 됩니다. 이런 상

황에서는 개별지도란 거의 불가능하겠지요. 많은 학생들을 가르쳐야 하는 교수님

께서 별다른 도리가 없기 때문에 강의를 어느 한 기준에 맞추게 됩니다.

개별지도를 대규모 단위로 실시하기 위한 세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테크놀로지를 이용한 방법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S elf- paced in stru ct ion ,

w eb - b ased m odular cour se, v ideo tape delay ed lecture 등 컴퓨터나 첨단 커뮤

니케이션 미디어를 이용해서 학생이 자신의 능력에 따라 진도를 나갈 수 있게 하

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첨단 강의법은 대체로 3A (anyt im e, any w here, any one ) 기본을 갖추었습니다



. 다양한 수준의 학생이 아무 때나 어디서나 배울 수 있도록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 모든 학생이 다 함께 한 시간에 한 곳에서 모일 필요 없이 각자 학습 효율이 높

은 시간에 강의를 대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필요하면 같은 강의를 여러 번 반복해

서 들을 수 있고, 반대로 빠른 속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첨단 기술에

민감한 요즘 학생들의 주의력을 끌기 때문에 학습 동기를 높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첨단 강의를 이행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많이 따릅니다. 강의를 준

비하는 데 많은 시간 투자가 필요하고, 첨단 시설이 매 강의실마다 갖추어져 있지

않고, 또 어떤 강의는 이런 방식의 교육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사실 첨단 강의를

준비할 수 있는 교수님도 몇 되지 않을뿐더러 웹-강의 내용에 대한 저작권과 원

격 강의의 효과성이 아직 확실치 않은 상태라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 망설이게

됩니다.

남은 두 방법은 low - tech이지만 많은 돈이나 시간을 들이지 않고 어느 정도의 개

별지도를 가능하게 해주는 방법이며 다음 호에 설명하겠습니다.

< <잔소리 코너> >

( ) "평균에다 맞추어 학생 대다수를 만족시킨다"는 대량생산적 교육 방식에나

걸맞습니다. 다품종 소량생산 시대에는 "평균적 만족"이란 개념은 별로 쓸모 없습

니다. 평균적 만족에는 평균적 불만족이란 면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 ) "못하는 학생들에게 맞춘다"는 보호적 사회주의 사고방식에나 걸맞습니다.

글로벌 경쟁 시대에는 자생력이 필요합니다.

( ) "가능성 있는 학생한테 투자한다"는 자본주의 엘리트 사고방식에나 걸맞습니

다. 불균등을 심화시키는 전략은 언젠가 되돌아와 뒤통수를 때리게 되어 있습니다.

( ) "학생들의 수준을 끌어올린다"는 독재적 군국주의 사고방식에 걸맞습니다.

평생학습이라는 개념이 중요한 지식산업시대에는 억지로 시켜서 목적에 달성하는

공부는 효과가 없습니다.

분석이 너무 거창하게 나와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교수님들께서는 사회와

기업으로부터 대량생산 체제에서 다품종을 생산해내라는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학생 대 교수 비율이 높을 경우 무리한 요구지만 개성과 특성, 다양성이 중요한

시대에는 학생 모두가 발전을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비율이 좋아질 때까지

마냥 미룰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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